
부활 우리의 소망 고난주간을 보내면서［ ， 　 　２］－　 　

장선철 편집국장　 　／　１９９６

평화의 왕 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「 　 」 　 　 　

호산나 호산나 호산나‘ ，　 ，　 ．．　．．．‘

천지를 가를 듯한 굉음으로 찬송이 이어진다 큰 무리들이 간구하오니 우리를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「 　 　

구하소서 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질러 찬송한다 겉옷까지」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

펴든 그들의 손과 손에는 승리 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 가 들려있다 예　 　 　 　‘ ’ 　 　「 　 」 　 ．　

루살렘 거리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로 터져나고 있었다 팔레스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

타인 지역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구름처럼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었다　 　 ．

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성전에 뿌려졌던 당시 제사장들이 헤아린 유월절 어린　 　 　 　 　 　 ，　 　 　 　 　

양의 수는 최소 만 천 백여 마리였다고 한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　 　 　２５ 　６ 　５ 　 　 ．　 　 　 　

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일행들의 최소한의 수가 명에서 명이 되었다고 하니　 　 　 　 　１０ 　２０ 　 　 　

유월절 순례자의 수만 최소한 백 백 여만명이 넘었다　 　 　 　２ ５０～５ １０ 　 ．

이들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다 이들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 내어 죽은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예수와 함께 있었거나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던 무리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들이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을 듣고 육의 떡 과 영의 떡 을 가르치시는 예．　‘ 　 ’ 　 ，　‘ 　 ’ 　 　 ‘ 　 　

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자들이었다　 　 　 　 ．　

귀신을 쫓으며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고치시는 형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해 했던 무리들이었다　 　 　 　 　 　 ．

드디어 예수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‘ 　 　 　 　 ．’

얼마나 기다렸던가　 ．

이제 우리는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멍에를 벗게 되는구나 그‘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’　

러나 예수님께서는 말 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으셨다 전시에 타는 말 대신　 　「 」 　 　 　 ．　 　 　「 」 　

왕들이 평화시에 탔던 나귀 를 타셨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 으로 나귀　 　 　「 」 　 ．　 　「 　 」 　

를 타고 오심으로 투사로서의 메시아 를 단호히 거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　 　 　「 　 」 　 　 ．　 　 　

그대로 이루셨던 것이다　 　 ．　

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“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．　 　

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슥　 　 　 　 ”　（ 　９：９）



종교의 탈 을 벗겨 버리시는 예수님「 　 」 　 　 　

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계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혁명을 선포하길 기대했다 유대의 해방을 간구했다．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．　

눈 앞에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

여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성전으로 가시는 일이었다 때가 저물 때까지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

성전을 둘러 보시며 다음날 행하실 일을 준비하셨다　 　 　 　 　 　 ．

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바삐 발걸음을 옮기셨다 성전의 뜰안에 들어서，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

시기가 무섭게 거기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 모두를 밖으로 몰아 내셨다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

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들을 특정한 동전으로 바꾸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길 원하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환전해주어 폭리를 취하는 자들의 상과 감사와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희생제물로 바쳐지는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나아가 성　 　 　 　 　　 　 　 ．　 　

전 안을 가로 질러 물건을 실어 나르지도 못하게 하셨다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

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“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굴혈을 만드는도다 마　 ”（ ２１：１３）

만민의 기도하는 집 사 이어야 할 성전이 도적의 굴혈 렘 로‘ 　 　 ’（ ５６：７） 　 　 　‘ 　 ’（ ７：１１） 　

변해 버렸음에 하나님 당신의 집에서 일체의 악을 쓸어 버리시는 심판 을 행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「 」 　

하신 것이다 이 집이 오직 하나님의 집 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성　 ． 　 　 　‘ 　 ’ 　 　 　 　 　「

전정화 의 사건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」 　 　 　 　 ．　

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정화 의 사건을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실　 　「 」 　 　 　 　 　 　

천하셨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．　“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것을 원하노라 호　 ”（ ６：６）

환전상들과 희생제물을 파는 상인들을 몰아 내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께서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는 성전에서 당신 앞으로 나아온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다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

주님 제가 못 박았나이다“ ，　 　 　 ．”

호산나 호산나 호산나“ ，　 ，　 ．．　．．．”

오늘 이 땅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말씀을 전하는 집회마다 사람들이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 　 　 　 　

차고 넘친다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도 나타난다 어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

김없이 그곳에서도 큰 무리들의 찬송이 넘쳐 난다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

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고난주간 과 부활절 을 맞으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「 」 　「 」 　



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오늘날 이 땅의 성전이 정결한가를 살펴야 한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과연 거룩한 교회 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．　 　 　 　 　 　「 　 」 　 　 　 ．

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연 세마포를 입은 순결한 성도 의 모습을 지니　 　 　 　 　 　 　「 　 」 　 　

고 있는가　 ．

아 주님 나귀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 겉옷을 벗어 펴고 종려나무 가지．　 ，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무리 속에 제가 있음　 　‘ ，　 ，　 ．．　．．’　 　 　 　 　

을 발견합니다 성전에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환전하며 비둘기를 파는　 ．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저의 부끄런 모습을 봅니다　 　 　 ．

불과 몇일 후 몇일 밤 낮이 지나지 않아 바라바를 풀고 저를 십자가에 못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『 　 　 　 　 　

박으소서 라고 외치는 무리들 속에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제가 있음을 발견합』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니다．

호산나 호산나 찬송 뒤에 감추인 죄인 중에 죄인이로소이다 용서하시옵소‘ ，　 ’　 　 　 　 　 　 ．　

서 아멘．‘　 ．

출처 온누리신문＊　 －　


